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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 이사장직을 마

치면서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 제19대 이사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회의 발전과 국민 콩팥 건강 증진을 위해 동행할 수 있

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며 19대 이사

회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 감회와 함께 회원 여러분과 

학회·재단 이사님들, 각 연구회 및 지회 회장님들, 그리고 

사무국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임기의 3분의 2에 달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의정사태’라는 유례없는 의료계

의 큰 시련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겪은 피로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야 

했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처

럼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대한신장학회는 멈추

지 않았습니다. 제19대 이사회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국

민에게 신뢰받는 학회,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라는 기치 

아래 콩팥병 예방부터 치료, 정책 개선, 소통 강화,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 추진 및 국제 연대 활성화
우리는 만성콩팥병의 국가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명

감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관리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

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미국신장학회(ASN), 유럽신장학회

(ERA), 국제신장학회(ISN),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신장학

회(APSN) 등 세계 최고 권위의 4대 글로벌 신장학회들로

부터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받아내는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콩팥병 관리 정책의 필

요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한 뜻깊은 결

실이었습니다. 비록 19대 임기 내 최종 법안 제정이라는 

결실까지 이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지만, 우리가 이끌어

낸 글로벌 연대와 정책적 기반은 향후 법안 제정을 이루어 

낼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KHP2033’ 비전 구체화 및 대국민·언론 소통 강화
학회는 2033년까지 만성콩팥병 환자 증가 억제 및 유병

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KHP2033’ 비전을 한층 더 구체

화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올

박형천
제19대 이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제19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퇴임사

인사동정

4

Section 01

[사진 1] 박형천 교수와 총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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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보 전달과 소통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공식 유

튜브 채널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을 활성화하여 콩팥 건

강 정보, 식이요법, 투석 관리 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했습니다. 또한 대

중매체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 채널을 활용하여

‘콩팥점수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

한 ‘콩팥건강 토크콘서트’ 등은 대중에게 콩팥 건강의 중

요성을 깊이 있게 전달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환자 중심 치료 환경 확대와 재택의료 수가·보상 체계 
마련
학회는 의료진 중심의 학술 활동을 넘어,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료 현장의 실질적 지원

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학회 공

식 행사에 환자 단체 대표 및 환자분들을 직접 초빙하여 

진솔하게 소통하는 “환자 권익 세션(Patient Advocacy)”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 확대를 목표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

리 시범사업에 성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복막투석 환자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인프라 강화 및 학회 행정 디지털화 작업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구 지원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혈액투석여과 

(HDF) 전문 간호사 교육 및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되었던 협연연구 과제들의 실행

을 적극 지원하여 회원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였고, 사무

국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행정 디지털화를 이루어 투명

하고 신속한 회원 중심 학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신장학 리더십 강화 및 미래 국제행사 유치
APCN 2024의 성공적 개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대한신장학회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학회 회원들이 ISN과 APSN 주요 직책 진출

에 성공하여 글로벌 커뮤니티 내 대한신장학회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11th Congress of Asian Pacific Society 

of Dialysis Access(서울, 2027)와 ISPD Asia Chapter 

Meeting(부산, 2027)과 같은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세계 신장학 발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의 

직을 내려놓지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우리 대한신장학회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이사회가 열어갈 대한신장학회의 더 높고 찬란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

원 여러분의 가정과 연구실, 의료 현장에 늘 건강과 평안

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19대 이사장

박형천 올림

[사진 2] 서울 코엑스서 개최된 KSN 2026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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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순
제20대 이사장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제20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취임사 

인사동정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신장학회 제20

대 이사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 연구, 진료의 모든 영역

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2016년 KSN을 

국제학술대회로 전환한 이후 이번에 10년째를 맞아 KSN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신장학 학술단체로서의 위

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이사장

님들과 집행부의 헌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대한신장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만성콩팥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

격화되고 있으며, 정부 수탁사업 확대와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학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연구윤리와 데이터 보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막

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지속과 제도화, 의정갈등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신장학 전문인력 감소 문제는 우리 학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

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20대 집행부와 함께 다음

과 같은 방향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단체를 넘어 공공성과 정책 영향력을 갖춘 학회

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연

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콩팥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

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 및 제도 정착 과

정에 적극 참여하고, 말기콩팥병 등록사업, 투석 적정성 

평가, 재택 복막투석 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 신장질환 정

책 수립 과정에서 학회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근거 기반

의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 학회로서

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와 연구의 패러다임

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기준을 재정비

하고, 의료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겠습

니다. 또한 AI 활용 연구와 임상 적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회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회원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중심의 학회를 구현하고 신장분과 전문의의 역

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가장 큰 자산은 회

원 여러분입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연구자, 전공의 

등 다양한 회원들이 학회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성

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신장분과 전문의

가 만성콩팥병 관리, 투석, 이식, 예방의료 분야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

니다. 아울러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신장학 전문인력 양성 

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의사들이 신장학을 미래의 전문 분

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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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겠

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장학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

약해야 합니다. 2027년 개최 예정인 APSDA × KSN 및 

APCM-ISPD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

신장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

역 신장학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의 미래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

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는 대한신장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술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회원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20대 이사장

최범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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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제41대 회장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제41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퇴임사 

인사동정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신장학회 제41대 회장 이수봉입니다.

2025년 6월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되어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

습니다.

회장으로서의 1년은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으나, 대한신장

학회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

게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회원과 임원, 

위원회 위원, 사무국 구성원들의 노력도 새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2년 차 때 처음 대한신장학회에 참석한 이래 30년

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저는 학회가 한 사람의 의사를 어떻

게 성장시키고,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며,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의 회원들을 연결하는지를 직

접 경험하였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선배와 동료, 후배 선

생님들은 제 의사로서의 삶과 학문적 여정에 큰 영향을 주

었습니다.

회장 임기 동안 대한신장학회가 국제화와 학문적 확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

던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국내의 신장학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단체를 넘어, 세계 각

국의 연구자들과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국제적인 신장학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는 특정한 몇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학회의 국

제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임원진과 여러 위원회, 그

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역할은 학술과 교육에만 머물지 않습니

다. 만성콩팥병은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에 따

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와 교육, 투석과 이

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삶을 실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보건당

국,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야 합니다. 만성콩팥병의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조기 검

진과 예방정책, 적정 진료체계, 투석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신장이식 활성화,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환

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학회가 축적한 학문적 근거와 회원들의 임상 경험이 국민

건강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진료실과 학술

대회장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책으로 연결될 때 대한

신장학회의 존재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서 이번에 대한신장학회에 정책이사 직책과 정책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고 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저는 대한신장학회가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와 연구회, 지회에서 많은 선생님

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술, 교육, 연구, 

정책과 대외협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세대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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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 근무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신장질환 환자들에

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신장학을 발전시키

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주신 이사장님과 임원진,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연구회와 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진료와 연구, 교육 가운데에서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회 운영의 여러 업무를 성

실하게 지원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

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앞으로도 학문적으로 깊고 넓은 학회, 국

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학회, 국민과 환자에게 신뢰받는 학

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회

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누구나 참여하고 싶고 참

여한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학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에서는 물러나지만, 대한신장학회의 한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책임까지 내려놓

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후

배들의 성장을 돕고, 학문과 진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한신장학회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길에 작은 힘이

나마 보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내 주신 신뢰와 격려,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

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41대 회장

이수봉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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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
제42대 회장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제42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취임사 

인사동정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전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한신장학회 회장으로 믿고 맡겨주신 

평의원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

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회의 소

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막

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

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며,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오랜 시간 선배님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

분의 열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회로 성장해 왔

습니다. 학술 연구와 교육, 진료는 물론 국제 교류와 사회

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하며 국내외에서 신뢰

받는 학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신장학회

가 있기까지 묵묵히 길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과 역대 임

원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신장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학회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

다.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고, 학회를 

통해 만난 많은 분들과 지식뿐 아니라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제가 학회로

부터 받았던 도움과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콩팥 건강의 중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의료와 연구 환경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한신

장학회는 학문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장학은 환자의 삶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분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에서부터 투

석과 신장이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합

니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와 책임이야말로 신장학이 

가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진료 현

장에서 흘리는 땀과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학회의 힘

이며, 국민의 콩팥 건강을 지켜가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

다.

저는 회장으로서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진료 현

장에서 애쓰시는 회원들, 지역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시

는 회원들, 그리고 이제 신장학의 길을 시작하는 젊은 회

원들까지 모두가 대한신장학회의 소중한 주인이라고 생

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회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신장학에서 꿈과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따뜻하게 

전해지고, 젊은 회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열정이 다시 학회

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후배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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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신장학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학회 안에

서 좋은 스승과 동료를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학문적 성과와 국제

적 성장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외 여러 학회 및 연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서로의 경

험을 나누면서, 우리 회원들의 뛰어난 연구와 임상 경험이 

세계 신장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러나 학회의 진정한 발전은 규모나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

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힘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가 후배의 손을 잡아

주고, 동료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다른 생각에도 귀 기

울일 때 우리 학회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회장

으로서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

청하고, 서로를 이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

습니다. 이사장님과 집행부, 여러 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

하며 학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자

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전해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랑스

러운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면서도 변화에는 열린 마음으

로 다가가겠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자부심과 따뜻함을 주

고, 환자와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며, 젊은 세대에게는 꿈

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조언

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42대 회장

이 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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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공로상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뜻깊은 대한신장학회의 공로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신장학에 첫발을 디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학문적 탐구의 즐거움이자 환자들과 함께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에

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렸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

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는 당뇨병콩

팥병으로, 환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받게 된 이 영광스러

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신장학의 기틀을 세우고 길을 열어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

들,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에게 귀감이 되

어준 동료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

며 믿고 따라와 준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여러분

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고 고된 의학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가족에

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회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

전의 역사에 작은 돌 하나를 얹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는 8월, 정년으로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학을 향한 저의 관심과 열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후학들이 더 큰 발전을 이

루어, 대한민국 신장학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를 진심으

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수여해 주신 대한신장학회와 회원 여

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학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SN 2026 수상소감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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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학술상 

2026년 대한신장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이대병원 전공의 시절 윤견일 교수님을 따

라 처음 신장학회에 발을 디딘 뒤, 2006년 젊은 연구자상

을 받았던 감격이 아직 선명한데, 20년이 지나 다시 학술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기초연구를 접한 것은 전임의 1년 차 때였습

니다. 이희발 교수님 연구팀에서 당뇨병 쥐를 이용해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억제제의 당뇨병콩

팥병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동물실험에 참여했으며, 박

민선 교수님과는 복막투석 중 포도당 이동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논문을 수행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동위

원소 실험을 해야 했기에, 무더운 여름날 납가운을 입고 

hyperglycemic glucose clamp 실험을 하느라 땀을 뻘

뻘 흘렸던 기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교수 임용이 어려워져 미국 시애틀

로 연수를 떠나 Abrass 교수님에게 연구 계획서 작성법

을 배우고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fellowship grant를 받아 당뇨병콩팥병에서 podocyte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세용 교수님의 도움으로 순

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기초 실험실을 마련하고, 국제신

장학회(ISN) fellowship을 받아 시카고에서 Chen 교수님

과 연구하며 임상과 기초를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20여 년 동안 당뇨병콩팥병을 비롯한 난치성 콩팥병의 발

생과 진행을 이해하고, 치료 및 예방하는 연구를 이어왔

습니다. 현재는 임상 코호트, 동물모델, 세포실험을 연계

하여 환자에서 시작된 질문을 실험실에서 풀고 다시 환자

에게 돌려주는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isease progression을 넘어 remission과 reversal까지 

가능한 치료 전략을 찾고,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젊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저 역시 5년 6개월의 긴 전임의 과정을 보내

며,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

니다. 돌이켜보면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최선이 아닌 길을 선택하더라

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

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준 남편과 두 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와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기에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

님과 동료, 제자들,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

구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이어가라는 뜻

으로 학술상을 주신 대한신장학회와 모든 회원 선생님들

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SN 2026 수상소감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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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KSN) 학술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

어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해 온 연구팀 전체의 노력이 인

정받은 결과라고 생각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양한 콩팥 질환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기초·중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는 2018년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연수 경험을 바탕

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콩팥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콩팥병 모델링 및 치료법 개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과제 지원을 통해 

파브리병 신약 개발 연구 및 만성 콩팥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일환으로 줄기세포 유래 미토콘드리아 치

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6년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의 핵심연구 과제에 선정

되어 콩팥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이식 거부반응 모

델링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스스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많은 분들의 도

움으로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

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이신 양철우 교수님에게 가장 감사

드리고,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연구를 수행하

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미라 교수님, 연구실의 임

선우, 신유진 박사님,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 주는 이한비, 

민지원 교수를 비롯한 후배 교수들, 연구소의 굳은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서영화 선생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 예나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KSN 학술상 수상은 환자분들

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해 더욱 정진하라

는 경책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환자들과 학문

을 이어주는 진실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학술상 

[사진 1] 장기이식연구소 구성원 단체 사진

KSN 2026 수상소감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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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젊은 연구자상 

젊은 연구자의 영광스러운 수상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

생님들과 대한신장학회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분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전공의 시절, 강신욱 

교수님을 찾아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모호한 인생 목

표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에 신장

내과를 선택하는 것이 inferior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짧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신장내과를 지원하

기로 마음먹었는데, 12년 만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강

신욱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 연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공중보건의사에게 한번 

해 보자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한승혁 지도교수님께도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

원 신장내과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태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연구자가 아니기에, 신장내과 연구자

로서 한 명의 몫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은 선배 교수님들의 임상연구에 열심히 참

여하며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고, 중개연구라고 부르기에

는 부끄러운 수준의 연구들을 겨우 이어 가고 있는 정도입

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문제에서 출발

하여 저만의 독창적인 연구 분야를 조금씩 만들어 가 보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걸음씩 나아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 신장학 연구에 작게나마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명지병원 신장내과 

백송인 교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 

집 한 편에 동네 이름을 딴 ‘까치마을 신장질환 연구소’ 심

볼을 붙여 놓고 열심히 연구해 보자고 둘이 다짐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신장내과 의사로 훌륭하게 제 몫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잘 지내고 있으니 새삼 대

견하고 고맙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N 2026 수상소감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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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 2026 수상자 명단

공로상

강신욱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학술상

이은영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정병하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젊은 연구자상

김형우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KRCP 우수논문상   기초

최우수

장소영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서린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KRCP 우수논문상   임상

최우수

박우영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일영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KRCP 최고기여상

최우수

김세중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송상헌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황원민     건양의대 내과학교실

한승혁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KRCP 최고심사위원상

최우수

정찬영     울산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창성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김효진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현영율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연구자상   전공의·전임의 대상

고정훈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김민규     경북의대 내과학교실

김지영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박거늘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배소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현정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유은미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이정연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이진선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이호정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장윤주     삼성서울병원

장진하     한림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연구자상    개원의·봉직의 대상

곽상혁     곽상혁내과의원

구상건     생명선의원

신장학연구재단(K-NRF) 연구비

FME 연구비

박세훈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장학 발전에 공헌할 연구과제 지원(투석) 연구비

황현석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종근당 신진연구비

고알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진연구비

권진경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김무준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문영윤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박병화     인제의대 내과학교실

박창민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신진병리연구비

정민선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초록상

지종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진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현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윤소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박주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준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유은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n Shen     The 1st  Affiliated Hospital  of  Dalian 	
	        Medical University, China

Emilia Kieckhöfer     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우수포스터상

김효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창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승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황석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덕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임지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민상     서울대학교병원

이용우     충남대학교병원

김지영     중앙대학교병원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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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내과  

KSN 2026, 질문으로 내일을 빚다

특집기사Section 01

[사진 1] KSN 2026 학회장 모습 

미래를 묻는 학술대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을 더 담을 것인

가’를 정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에

게 어떤 질문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

다. 새로운 논문과 치료제가 쉼 없이 등장하고, 신장학의 

범위가 인접 분야와 빠르게 맞닿는 상황에서 모든 주제를 

한 학회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에 남겨

야 할 것은 정보의 총량이 아니라, 참가자가 진료실과 연

구실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될 질문이라고 믿습

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

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KSN 2026은 “Shaping 

Tomorrow’s Nephrology: Insight-Driven Kidney 

Care”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Shaping’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단순히 전망한다는 뜻보다, 오늘의 통찰과 선

택을 통해 그 모습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에 가

까웠습니다. 학술위원회는 이 문장을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새롭다는 사실만 소개하기보다 그것이 환자 진료를 어떻

게 바꾸는지, 어떤 한계와 책임을 동반하는지, 실제 현장

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학술대회를 만들고

자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국내 1,971명과 국외 284명을 포함하여 

총 2,25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커진 규모에 맞

추어 Plenary Lecture는 보다 넓은 Auditorium에서 진

행되었고, 주요 강연을 함께 듣고 토론하려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학회장의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언어의 장

벽을 낮추고, 국내외 참가자들이 주요 강연과 토론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의 확대가 단

순히 숫자의 증가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 경험의 폭과 접근

성을 함께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KSN 2026의 의

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질환보다 환자를 보다
올해 프로그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변화 중 하나

는 신장질환을 고립된 장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Plenary Lecture에서 다룬 Cardiovascular-

Kidney-Metabolic(CKM) Syndrome은 이러한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기능 저하, 심혈관질환, 당

뇨병과 비만은 서로 떨어진 동반질환이 아니라 같은 환자

의 위험을 함께 구성하며, 치료 역시 분절된 목표가 아니

라 장기적인 예후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CKM 세션에서는 비당뇨병 및 제1형 당뇨병, 만성콩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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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새로운 근거와 finerenone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

보며, 근거의 변화가 실제 치료 순서와 환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구체질환, 만성콩팥병, 투석과 이식 세션

에도 이어졌습니다. 단백뇨성 사구체질환에서의 비만과 

대사 이상, 심혈관 위험 평가, 고령 환자의 투석과 보존적 

치료, assisted PD, 환자와 보호자의 소진, 영양과 근감소

증은 모두 질환명이나 검사 수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

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과의 공동 심포지엄도 ‘신장내과의 영

역을 넓힌다’는 선언보다는, 한 환자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올

해의 프로그램은 어떤 장기를 치료할 것인가 보다 어떤 환

자를 돌보고 있는가를 먼저 묻게 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프로그램도 같은 원칙 아래 구성하였습니

다. KSN-TSN-JSDT 공동 심포지엄, KDIGO-KSN 및 

KSN-ISPD 공동 심포지엄, ESPN과 Asian Nephrology 

Forum 등은 같은 질환과 치료를 두고도 국가별 환자 특

성, 의료자원, 보험제도와 진료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비교하고,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소개하

거나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서로의 해법

을 검토하는 장이었습니다. 국제화의 의미는 국경을 넘은 

지식의 이동 자체보다, 익숙한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데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미래를 다룬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소개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Plenary Lecture

의 “APOL1: From Genome Discovery to Clinical 

Practice”는 유전적 발견이 질병 기전의 이해를 넘어 위

험 예측과 임상 적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

다. 유전체, 다중오믹스, 병리와 전사체의 통합, 단일세포 

및 공간전사체 연구는 정밀신장학이 더 이상 추상적인 미

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신장이식 세션

에서도 새로운 바이오마커, 거부반응과 이식신 소실을 예

측하는 기계학습, 개인별 면역억제 전략을 통해 같은 진단

을 가진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달라지

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Plenary Lecture의 이종이식은 과학적 가

능성이 커질수록 질문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웠

습니다. 장기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경로라는 기대와 함께 

면역학적·감염학적 위험, 장기적인 안전성, 윤리와 제도,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연구와 진료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만 다루지 않았습니

다. 의료윤리의 관점, 보건의료 AI 도입의 시사점, 신장내

과 의사의 데이터 책임을 별도의 윤리교육에서 논의함으

로써 알고리즘의 정확도만큼 편향, 개인정보, 설명 가능성

과 책임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KSN 2026이 말한 미래는 기술이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선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현장으로 옮기다
학술대회에서 들은 내용이 실제 진료를 바꾸려면 ‘무엇

을 알게 되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회가 끝난 뒤

부터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올해 PG Education은 복막투석 처방과 합병증, 체

액·전해질 이상, 급성콩팥손상, 이식 환자의 실무적 문제

를 증례와 의사결정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쟁이 있

는 주제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근

거와 임상 상황을 비교하도록 하였고, 일상 진료에서 자주 

만나지만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했

습니다.

POCUS hands-on session은 혈관접근로 초음파, 신장·

폐·IVC 초음파, 신장생검과 영구도관 삽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식을 손의 경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석 전문의 

과정과 간호사 과정에서는 투석실의 실제 관리, 혈관접근

로, 응급상황, 환자교육을 직역과 역할에 맞게 다루었습니

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세션은 국제적 흐름과 국

내 제도 변화, 현장 적용과 질의응답을 한 자리에서 연결

하였습니다. 학회가 최신 근거를 소개하는 곳을 넘어, 근

거가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기술·교육·제도를 함께 

다루는 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한 프로그램들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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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전달하는 세션과는 다른 긴장을 더했습니다. 알포

트증후군의 국내 현황, 항암치료 후 신장 합병증, 다기관 

사구체질환 코호트와 임상정보의 연계, 한국인 만성콩팥

병 환자의 나트륨 배설량 추정 등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만든 근거가 공유되었습니다. 완성된 결과뿐 아니라 연구

의 한계와 다음 단계가 토론되는 과정은 ‘어떤 근거를 기

다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환자에게 필요한 근거를 어

떻게 만들 것인가’를 묻게 하였습니다.

환자의 목소리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올해 특히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환자와 당사자가 학술대

회의 청중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무대에 올랐다는 점입니

다. Patient Advocacy Session은 전통적인 강의 대신 토

크쇼로 진행되었고, 영화 「슈가」에 출연한 당사자와 제1

형 당뇨병 환자단체, 의료진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자가 

함께 질병을 살아가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익숙한 수치와 치료가 환자의 일상에서는 학교와 직장, 가

족, 불안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당사자의 언

어로 전해졌습니다. 환자 중심 진료는 환자를 위한 결정을 

넘어, 환자가 학술적 논의의 주체가 되고 그 경험이 진료

와 연구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과정임을 확인한 자리였

습니다.

Green Nephrology 세션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탄소발자국, 물과 에너지 사용,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재난대응위원회 세션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의 협력, 지진 대비, 기후재난과 폭염이 신장질환 환자에

게 미치는 영향, 학회의 대응 체계를 논의하였습니다. 환

경과 재난은 신장학의 ‘주변 주제’가 아니라 치료의 지속 

가능성과 환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통상적인 

진료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때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 오늘의 치료가 다음 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까지 

묻는 순간 신장학의 책임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

왔습니다.

두 해의 준비를 돌아보며
지난해 처음 학술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에는 학술대회

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과 조율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흐름과 준비 과정

을 조금 더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참여했지만, 결코 더 수

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와 진료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

제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했고, 각 분야의 의견과 제한된 

시간표를 조정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

습니다.

프로그램 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목과 시간만 보이

지만, 그 뒤에는 학술위원회 이사님이신 김동기 교수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회, 국제학

회 및 유관 학회가 나눈 수많은 제안과 수정이 있었습니

다. 연자와 좌장의 일정, 유사 주제의 중복, 각 세션의 성

격을 하나씩 조율하며, 좋은 프로그램은 새로운 주제를 많

이 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

다. 여러 의견이 실제 학회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진 3] KSN 2026 현장 모습 

[사진 2] KSN 2026 진행 모습 



21 KSN NEWS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판단과 수고를 보태주신 많

은 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보다 다음 질문
KSN 2026은 미래의 신장학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려 

한 학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장기별로 나누지 않는 진

료, 정밀의학과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 새

로운 근거를 현장에 옮기는 교육과 제도, 환자의 목소리와 

환경·재난까지 포함하는 신장학의 역할을 함께 질문한 시

간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제시된 답들은 각자의 환자와 연

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을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

니다.

두 해 동안 학술위원회 간사로 KSN을 준비할 기회를 얻

은 것은 제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지혜를 

나누어 주신 모든 선생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운

영해 주신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회장을 찾아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토론

을 완성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SN 2026에서 각자가 발견한 질문이 진료실과 연구실에

서 새로운 판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신장학을 실제로 빚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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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3회 

European Renal Association(ERA) Congress에 참석했

습니다. ERA는 세계 신장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시험 

결과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학회입니다. 

올해 학회의 공식 슬로건은 “Challenge Your Thinking”

였습니다. 익숙한 지식과 기존의 진료 패러다임을 넘어 새

로운 근거와 기술을 통해 신장학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

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학회장에서는 이러한 슬

로건에 걸맞게 새로운 치료제와 대규모 임상시험,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소개되었으

며, 신장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접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출장은 오랜만의 장거리 해외학회였습니다. 예

전 같으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고, 교통편을 알아보고, 

식당을 찾는 일까지 모두 부담으로 느껴졌겠지만 이번에

는 달랐습니다. Google Maps와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하면서 대부분의 일정이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

었습니다. 항공편 게이트 확인, 공항과 호텔 이동, 버스와 

기차 이용, 식당 검색은 물론 간단한 번역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높아진 환율과 영국의 

물가는 장거리 해외학회의 부담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

었습니다. 식사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마다 예상보다 큰 금

액에 놀라기도 했지만, 학회 기간이라 평소보다 가격이 오

른 거라는 말에 약간의 수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

회 기간 동안 작은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AI 기술이 연

구뿐 아니라 해외학회 참석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

을 몸소 경험한 출장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글래스고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도시였습

니다. 영화 Braveheart에서 보았던 멜 깁슨 때문인지 스

코틀랜드 사람들은 거칠고 강인할 것이라는 이미지와 위

스키로 대표되는 문화 때문인지, 방문 전에는 왠지 다소 

무뚝뚝하고 남성적인 분위기의 도시일 것이라는 선입견

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도착한 첫날부터 달

라졌습니다. 밤늦게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

는데, 버스 기사가 내릴 정류장뿐 아니라 숙소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늦은 시간 도착해 조금 긴장했던 터라 이러한 작은 배려가 

더욱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특유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가, 비

해외학회 참관기Section 02

길효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유럽신장학회(ERA) 2026 참관기 

[사진 1]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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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리고, 다시 햇볕이 비치는 등 매우 변화무쌍했습니

다.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

화무쌍한 날씨와 달리 사람들의 친절함은 한결같았고, 여

행객을 배려하는 문화 덕분에 글래스고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도시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회 일정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글래스고 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를 방문했습니다. 의사에게 

‘Glasgow’라는 이름은 도시보다도 Glasgow Coma 

Scale(GCS)로 먼저 익숙한 이름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

실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식수준 평가 방법이 

이곳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전부터 한 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교는 1451년에 설립된 오래된 대학답게 캠

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오랜 역사와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고딕 양식의 오래된 건물과 회랑을 걷다 보니 현대적

인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인상적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왔을 것이라는 생

각을 하니,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구경하는 것과는 또 다

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사용했

던 Glasgow Coma Scale이 시작된 도시와 대학을 직접 

걷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박물관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

학이라 상당히 큰 규모의 의학 관련 전시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소박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

지만 화려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과는 달리, 학회가 

열린 도시의 대학을 직접 찾아가 그 역사와 분위기를 느껴

보는 것도 해외학회에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음식은 먹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출발 전부터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방문한 해산물 식당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fish and chips는 개인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입

맛에도 맞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

습니다.

학회 기간 중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생각만큼 특별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큰 기대 없이 찾은 작은 식당이 더 만족스러운 경

우도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결국 개인의 취향과 익숙한 

식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한편 해외학회 기간에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글래스고에 예상보다 많

은 한식당이 있다는 점도 놀라웠고,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도 한국 음식과 K-Culture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

다. 다만 간판은 한식당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음식의 

맛과 메뉴가 기대와 다소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반가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과 현지에서 받아들여지고 변형되는 한식에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음

식이 그리워 한식당을 찾는 경우라면 방문 전에 Google 

리뷰 등을 통해 실제 메뉴와 음식 사진을 미리 확인해 보

는 것도 실망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Late-breaking 

Clinical Trial 세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가 모두 종

료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번 ERA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중간 결

과(interim analysis)가 메인 세션에서 활발하게 발표되었

습니다. 발표 시작 전부터 강연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사진 2] 글래스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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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신장질환에서 치료제에 대

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신

장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대규모 임상시험

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빠르게 

실제 진료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

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연구 가운데 하

나는 finerenone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

는 비당뇨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우수한 신장 보호 효과

를 보여주었으며, 단백뇨 감소와 신기능 저하 억제 효과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콩팥병 치료는 질환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

표였다면, 이제는 SGLT2 억제제에 이어 비스테로이드성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MRA)까지

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신장과 심혈관을 보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이

어 발표되는 긍정적인 대규모 임상시험들은 신장내과 의

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료지침

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 치료 분야의 변화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랫

동안 ACE 억제제, ARB, 칼슘통로차단제, 이뇨제 등 기존

약제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던 고혈압 분야에 최

근 새로운 작용기전의 약제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

다. 특히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인 aprocitentan과 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 계열의 약제들이 최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

료 옵션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는 환자의 병태생리에 따라 다양한 기전의 약제를 조합하

여 사용하는 맞춤형 혈압 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및 신

장 보호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학회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신장질환을 바

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

거 만성콩팥병 치료에서는 혈압과 단백뇨를 조절하고 신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신장질환을 당뇨병, 비만, 심부전 및 심혈

관질환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으로 이해하려는 흐

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를 시작으로 

finerenone과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약제가 혈당이나 혈압과 같은 특정 지표만을 개선하는 것

[사진 4] FIND-CKD trial 발표 장면 [사진 3] ERA 2026 학회장과 길효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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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신장과 심혈관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기

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장내과 의사가 환자의 

심혈관 및 대사 위험을 함께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점

이 여러 세션에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

으로 신장내과의 진료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

을 갖게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제가 수행한 연구를 e-poster로 발표하

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연구 주제는 만성콩팥병에서 미세

아교세포(microglia)와 별아교세포(astrocyte)의 변화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발표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는 긴장도 되었지만, 여러 나라 연구자들

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특히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신

장질환이 아니라 뇌와 심혈관계를 포함한 전신질환으로 

이해하려는 최근 연구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연

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ERA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신장학이 지금 어

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약

제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들

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장내과가 변화가 더

딘 분야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양한 혁신 

치료제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는 분야 중 하나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

습니다. AI는 논문 검색과 번역을 넘어 연구자의 해외 활

동과 국제 협력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앞

으로 연구자들에게 AI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래스고에서의 며칠은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빠르

게 변화하는 신장학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확인하는 소중

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학술 토론과 활발한 임상

연구 발표를 통해 신장학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

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고, 국제학회가 최신 지식을 공

유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 간 협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

작되는 중요한 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ERA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은 앞으로의 연구와 진료를 더

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 5] ERA 학회장 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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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웃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한·일 신장학 교류
국제 학술교류는 수사가 아니라 진료와 연구의 질을 높

이는 실질적 토대입니다.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신장학회인 대한신장학회(Korean Society of 

Nephrology, KSN)와 일본신장학회(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JSN)는 유사한 질병 부담과 의료체계를 

공유해 서로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참고가 되는 관계입니

다. 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 국제 학

회, 양국 학회 간 직접 교류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

니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무대
두 학회가 만나는 장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Nephrology, APSN)와 그 학술대회

인 APCN(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입니

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학술대

회와 위원회·교육 프로그램에 양국 연자가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세계신장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ISN) 역시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ISN 서태평

양 지역 활동을 함께 이끌며 역내 신장학 발전을 돕는 역

할을 맡아 왔습니다.

공통의 질병, 공통의 연구 주제
한·일 교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두 나라가 말 그대로 ‘비슷

한 환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인이라는 공통의 유

전적 배경에 쌀 중심의 식문화와 생활습관까지 닮아 있어, 

질병의 발현 양상과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IgA

신병증(IgA nephropathy)은 동아시아에서 유병률이 높

은 대표적 사구체질환으로, 서구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일수록 서로의 근거가 더 요긴해집니다.

해외학회 네트워크 소개Section 02

이지영
건국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일본신장학회(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JSN) 소개 

[사진 1] KSN 2026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 단체사진

[사진 2] KSN 2026 Presidential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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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장병,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관리,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의 운

영, 신약의 임상 적용까지 공유할 주제는 방대합니다. 오

랜 기간 전국 투석 환자 등록 자료를 축적해 온 일본의 장

기 예후 데이터는 한국에도 참고가 되며, 고령화 속에서 

투석 시작 및 중단 시점과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결정할지

도 두 나라가 함께 마주한 물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교류
교류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결국 사람입니다. 두 학

회는 2021년 양해각서(MOU)를 맺어 교류의 틀을 다졌

고, 이듬해 첫 공동 심포지엄이 열린 이후 서로의 학술

대회에 상대국 연자를 초청하는 조인트 심포지엄(joint 

symposium)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 일본신장학회 

학술대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병원 이정표 교수

가 공동 좌장을, 고신대복음병원 신호식 교수와 분당차병

원 이유호 교수가 초청 연자를 맡았습니다. 2026년 대한

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홍콩·한국·일본·호주가 함께한 

공동 심포지엄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이 열

렸습니다. 각국의 신장연구 레지스트리와 코호트를 소개

하고 운영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관심을 모았

습니다. 발표로 시작된 만남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 이

어져 왔습니다.

학술 일정 밖의 자리도 소중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의 

만찬과 친교 모임에서는 진료 현장의 고민이나 시행착오

처럼 논문에 실리지 않는 경험이 오갔습니다. 관계는 한결 

가까워졌고, 쌓인 신뢰는 다음 공동 연구의 문턱을 낮췄

습니다. 젊은 신장학자(young nephrologist)들의 만남은 

다음 세대가 국경을 넘어 협업할 토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토대는 탄탄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패

러다임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 그중 하나입니다. 보체 억제

제, B세포 표적 치료, APRIL 경로 치료제 등 사구체질환 

치료의 지평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서로의 허가·급여 경

험과 실사용 데이터를 교환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레지스트리의 항목과 정의를 맞추어 자료를 견

줄 수 있게 하는 일, 공동 연구를 동아시아로 넓히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언어의 벽도 과제입니다. 일본신장학회 학술대회는 발표

와 토론이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어, 일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한국 등 외국 의사에게는 참여의 문턱이 높습니다. 

기초연구가 중시되는 점도 임상연구 비중이 큰 우리와 다

릅니다. 영어 세션이 넓어지고 서로의 강점을 채워 간다면 

교류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제 학술교류의 본질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돌

려주는 데 있습니다. 두 학회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양

국 신장 환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계

를 넘는 신장학의 다음 장을 기대해 봅니다.

[사진 3] KSN 2026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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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예수병원 신장내과

C3G 및 Primary IC-MPGN의
새로운 표적 치료제: Pegcetacoplan

C3 사구체병증(Complement 3 glomerulopathy, 

C3G)과 원발성 면역복합체 막증식사구체신염(primary 

immune-complex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primary IC-MPGN)은 보체계의 

조절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 사구체질환이다. C3G는 주

로 보체 대체경로(alternative pathway)의 과활성화에 의

해, primary IC-MPGN은 대체경로와 고전경로(classical 

pathway) 모두의 관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질환 모두 조절되지 않는 C3 활성화로 인해 C3 

분해산물이 사구체에 과도하게 침착되고, 이로 인한 염증

과 신손상이 진행된다.1,2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진단 후 10년 이내에 최대 50%의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 또는 신이식이 필

요하다.1 그러나 신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

한다. C3G는 이식 후 사구체질환 중 재발률이 가장 높

은 질환 중 하나로, 연구에 따라 이식 후 재발률이 최대 

89%까지 보고되며, 재발은 이식신 소실의 주요 원인이 

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치료는 레닌-안지

오텐신-알도스테론계(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억제제와 같은 보존적 치료 및 스테로이드, 

mycophenolate mofetil(MMF) 등 면역억제제를 허가 

외(off-label)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

적인 보체 조절 이상을 표적하지 못하고, 유효성에 대한 

확고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4,5 따라서 

질환의 병태생리 핵심인 보체 활성화를 직접 차단할 수 있

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작용기전
보체계는 선천면역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고전·렉틴·대체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활성화된다. 이 세 경로는 모두 C3 

전환효소(C3 convertase)를 형성하여 중심 단백인 C3를 

C3a와 C3b로 분해하는 지점에서 수렴한다. C3b는 표적 

표면에 침착되어 C3 전환효소 및 하류의 C5 전환효소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막공격복합체(membrane attack 

complex, C5b-9)의 생성으로 이어진다.1

Pegcetacoplan은 compstatin 계열의 이중 PEG화

(PEGylated) 고리형 펩타이드로, 보체 단백 C3와 그 활

성화 산물인 C3b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

을 통해 C3의 분해를 막고, C3 사구체 침착을 감소시키

며, C5 전환효소(C5 convertase)의 활성과 이에 따른 

C5b-9 형성을 억제한다. 즉, C5 억제제(eculizumab, 

ravulizumab)가 보체 종말경로만을 차단하는 것과 달리, 

pegcetacoplan은 보체 연쇄반응의 근위부(C3 수준)에서 

작용하여 C3b 매개 옵소닌화와 하류 종말 보체 활성화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그림 1].6

임상시험 결과
VALIANT 연구는 C3G 또는 primary IC-MPGN을 가진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무

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으로, 자

가신장 질환 환자와 이식 후 재발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

다.3 환자들은 1:1로 무작위 배정되어 pegcetacoplan(최

대 1,080 mg 피하 주사, 주 2회) 또는 위약을 적절한 보존

적 치료에 추가하여 26주간 투여받았으며, 이후 공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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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open-label period)를 통해 52주까지 추적되었다. 일

차 평가변수는 26주 시점의 로그 변환 요단백/크레아티닌 

비(urine protein-to-creatinine ratio, UPCR)의 기저치 

대비 비율이었다. 

연구는 일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였다. 26주 시점에 

pegcetacoplan군은 위약군 대비 단백뇨를 68%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P<0.001). 주요 이차 평가변수에서도 일

관된 효과가 확인되었다. UPCR이 50% 이상 감소한 환

자 비율은 pegcetacoplan군 60.3% 대 위약군 4.9%로 

pegcetacoplan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신

기능 또한 안정화되어, eGFR은 위약군 대비 +6.3 mL/

min/1.73 m²의 차이를 보였다(95% CI 0.5–12.1). 또한 

C3 염색 강도가 기저치 대비 2단계 이상 감소한 환자는 

pegcetacoplan군 74.3%, 위약군 11.8%였으며(RR 6.2; 

95% CI 2.4–15.9), pegcetacoplan군의 71%에서 C3 

염색 강도가 0에 도달하였다[그림 2, 3, 4]. 약력학적으로는 

pegcetacoplan군에서 치료 후 혈청 C3 농도는 상승하고 

혈장 soluble C5b-9 농도는 감소하였다.

Pegcetacoplan의 효과는 C3G와 primary IC-MPGN, 

성인과 청소년, 자가신장과 이식 후 재발 등 사전 정의된 

모든 하위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그림 5].

[그림 1] Mechanism of action of pegcetacoplan

[그림 2] Change in urinary protein-to-creatinine ratio at week 26 



특히 이식 후 재발 환자군(n=9)에서도 pegcetacoplan군

(n=5)이 위약군(n=4) 대비 단백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4.9%, P=0.024). 기존 코호트 연구에서 단백뇨의 50% 

이상 감소가 신부전 위험의 유의한 저하와 상관관계를 보

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VALIANT에서 관찰된 전 하위그

룹에 걸친 단백뇨 감소와 eGFR 안정화는 장기적으로 신

부전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전성 측면에서, 치료 기간 중 이상반응 발생률(pegce

tacoplan군 84%, 위약군 93%)과 중대한 이상반응 발

생률(양군 각 10%)은 두 군에서 유사하였다. 감염에 

의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pegcetacoplan군 3명(5%, 

COVID-19 폐렴·인플루엔자·폐렴 각 1명)과 위약군 

1명(2%, 바이러스 감염)에서 나타났다. 사망은 1건으로, 

pegcetacoplan군 환자가 COVID-19 폐렴에 동반된 호

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막형성 세균(encapsulated 

bacteria)에 의한 중대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식신 

거부반응이나 소실도 없었다.

용법 및 용량
Pegcetacoplan(엠파벨리주)은 국내에서 2024년 4월 성

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치료제로 처음 식품의약품안전

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25년 11월 성인 및 12

세 이상 청소년의 C3G 또는 primary IC-MPGN 치료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이 약은 피하 주사하며, 최

대 20 mL까지 사용 가능한 주입 펌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2회(1일차와 4일차) 투여한다. 성인은 1,080 mg을 주 

2회 피하 투여하고, 청소년(12세 이상)은 체중에 따라 용

량을 결정한다. 보체 근위부를 억제하는 약물의 특성상 피

막형성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투여 시작 최소 2주 전 백

신 접종이 필요하다.7 현재 PNH 적응증은 건강보험 급여

가 적용되고 있으며, C3G 및 primary IC-MPGN 적응증

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
C3G와 primary IC-MPGN은 그동안 근거가 확립된 질

환 조절 치료제가 부재하여 상당수 환자가 말기신부전으

로 진행하고, 이식 후에도 높은 재발률로 이식신 소실 위

험이 높아 미충족 요구가 큰 질환이었다.1,3 

Pegcetacoplan은 C3 수준의 보체 과활성화를 직접 표적

하는 최초의 C3 억제제로서, 대규모 제3상 VALIANT 연

구를 통해 단백뇨 감소, 신기능 안정화, C3 침착 소실이라

는 세 가지 핵심 질환 지표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일

관된 효과를 입증하였다.3 다만 최적의 환자 선정, 치료 시

30

[그림 4] C3 Staining in kidney biopsies: baseline(위), week 26(아래)

[그림 3] Change in eGFR from baseline to week 26 

[그림 4] C3 Staining in kidney biopsies: baseline(위), week 26(아래)

[그림 4] C3 Staining in kidney biopsies: baseline(위), week 26(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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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점과 지속 기간, 장기 신예후 등에 관한 근거는 향후 

장기 추적 및 실제임상근거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야 할 것

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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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ub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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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승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원장

수치 너머의 삶을 읽는 눈: 
선배들의 길을 따르며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 개원한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오영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개원의 선배님들께 이렇게 글로써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저의 경험과 소회를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지면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1]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오영승 원장 

두려움의 영역을 새로운 전문성으로
군의관 시절 접한 내시경에 매료되어 소화기내과를 전공

했고, 종합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

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신장내과를 깊이 있게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에, 저에게 신장내과는 늘 비어 있는 영역이었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래 환자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5 mg/dL 

이상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로서는 환자

의 안전을 위해 전원을 알아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

다. 퇴근 후 두 시간이 넘도록 백방으로 투석 가능한 병원

을 수소문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제 의사 인생의 이정표를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에 안주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쳐 약점을 전문성

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임의 모집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영

역을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 임상 여

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광야로
전임의 수련 후, 언제든 상의할 수 있었던 대학병원의 든

든한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새로 투석실을 개설하는 종

합병원의 유일한 신장내과 의사로 부임했을 때, 모든 임상

적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

니다.

한 자릿수 환자로 시작한 인공신장실은 4년 만에 100여 

명의 환자가 신뢰하고 찾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령

의 복합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가 대부분이었습

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개원가에서 감당하기 어

려운 환자들을 우리마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진료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들이 치료에 잘 따라주어 큰 문

제없이 안정적인 유지 투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과는 주치의를 넘어

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마지막 인

사를 건네던 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시던 환자분의 모습



은 임상의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책임감으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위기를 거쳐 단단해지는 과정
개원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선배 원장님들께 조

언을 구하고, 하루에도 몇 군데씩 업체를 만나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개원 전후로 마주한 현실의 장

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주사기 품절 대란과 같은 공급망 불안정,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변화 예고까지 개원가는 매 순간

이 시련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업체와의 조율부터  

예고 없는 직원들의 사직 통보까지, 거센 풍파가 몰아쳤습

니다. 고비마다 막막했지만, 저는 좌절하기보다 당면한 문

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한 단계 더 단단해질 수 있

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건네주

셨던 격려와 조언은 홀로 진료실을 지키는 제게 언제나 든

든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환자들

에게서 나옵니다. 투석실 환자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칭찬

글과, 외래 환자들의 진심 어린 리뷰를 마주할 때마다 자

신감이 더해집니다. 환자들이 건네는 신뢰야말로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자,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수치 너머의 삶을 개별화하다
인공신장실 환자들은 오랜 유병 기간으로 인해 대개 예민

하고, 감정 변화가 격해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

다. 그러나 저는 그 예민함 이면에 가려진 두려움과 고단

함을 먼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환

자라도, 눈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 반복적으로 다가가면 결

국 진심을 알아주고 깊은 신뢰를 보내온다는 것을 매일 현

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지향하는 진료의 핵심은 ‘환자 맞춤형 개별화 

치료’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천편일률적인 이론만을 적용

하기보다,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동반 질환, 당일 몸 상태

까지 고려하여 최적화된 투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검사 수치의 완성도는 기본으로 갖추되, 환자의 지친 마음

까지 돌보는 정서적 돌봄을 결합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선후배 선생님들께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

내신 환자들의 소중한 바통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든든

한 보루가 되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환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개원가에서 

실천해 나갈 소명이자 지향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

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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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내부 모습 

[사진 3]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치료실 모습 



창동아레나는 2027년 완공 예정으로, K-POP의 중심이

자, 도봉구 창동의 랜드마크가 될 공연장입니다. 아레나처

럼 지역 주민의 상징적인 내과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까지 배워온 의학과 진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가까이 실천하고자, 따스한 봄날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

다.

도봉구와의 인연은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를 마치고, 강북

구 수유역 인근 종합병원에서 봉직의를 지내면서부터 시

작됐습니다. 강북, 도봉, 노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내원한 

환자분들,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지역의 푸근한 정에 녹아들었습니다. 3년간 봉직 생활을 

이어가다가, 서로 잘 알고 신뢰를 쌓아온 환자분들과 직원

들이 있는 지역에서 나의 병원과 인공신장실을 열어, 직접 

운영하며 소신대로 진료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개원을 결심하고, 2025년 12월 말 오후 몇 군데 입지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마음먹기 어렵던 중, 

인근 대학병원의 훌륭한 신장내과 교수님과 소중한 인연

개원가 소식Section 03

이서영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원장

신뢰와 인연으로 지역사회에 스며들다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새로 피어나는 2026년 5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연세아레나내과의원’을 개원한 원장 이서영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선생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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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입구 

[사진 2] 연세아레나내과의원 내부 모습 



이 닿아, 장소를 바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개원을 결심하

자마자 단 한 번 입지를 둘러보고, 계약하기까지 전체 기

간이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끈 듯, 파도 타듯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지 선정은 수월했지만, 개원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

니다. 건물의 계약전력을 증설해야 하는 변수가 나타나 예

상치 못한 비용이 들고, 효율적인 동선이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다가 인테리어 도면을 확정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 착공이 늦어져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접촉하지 않고 혼자 모든 걸 알아보며 준비했더니, 

3~4개월 내내 과부하 상태로 지내서, 정작 개원일에 번아

웃이 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봉직의로 

지냈던 병원 신장실 수간호사 선생님과 좋은 간호사 선생

님이 저를 믿고 함께해주셨고, 몇몇 환자분도 흔쾌히 따

라와 주셔서, 33개의 병상을 갖춘 연세아레나내과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첫 환자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

니다.

 

개원 준비 과정은 예상치 못한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사소

한 것도 직접 파악하고 결정한 것이 후회를 줄이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원 4개월 차인 현재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

며 바로잡아 나가고 있지만, 계속 고치고 경험하면서 우리 

병원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많은 분의 도움이 존재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

니다. 제게 지식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

고, 더 나아가 의사로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님들,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고, 값진 경험을 전수해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

과 동우회 ‘세신회’ 선생님들, 수십 년간 개원의로서 축적

한 노하우를 전부 공유해 주신 삼촌께 이 자리를 빌려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교수님, 첫 모임부터 

따뜻하게 환대하며 조언해주신 서울, 경기도 북부지회 원

장님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동고동

락하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동기들, 새 출발을 응

원해 준 전 직장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

니다.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료하며, 아레나의 함성처럼 멀리 뻗어 나가는 연세아레

나내과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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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치료실 모습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를 차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3%에 이르렀으며,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

령화와 함께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

습니다.

콩팥병을 가진 노인 환자의 진료에서는 신기능 저하뿐 아

니라 다양한 동반질환, 노쇠, 신체·인지 기능 저하, 영양 

문제와 다약제 복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

대체요법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도 기대여명과 기능 상태, 

삶의 질, 환자와 가족의 가치 및 치료 목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콩팥병 환자에게는 젊은 환자

와 차별화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

요합니다.

노인신장학연구회는 이러한 임상적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노인 콩팥병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2019년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창립되었

습니다. 초대 회장 신성준 교수(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장

내과)를 시작으로 제2대 권순효 교수(순천향대학교 서울

병원 신장내과), 제3대 정성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신장내과)가 연구회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제4

대 양재원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가 회장

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

으며,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학

술적 근거를 축적하고 실질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사업 및 성과
연구회는 설립 이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기관 협

력을 바탕으로 국내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임상 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임상 질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와 국내외에서 축적된 근거를 바탕

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

습니다.

노인 만성콩팥병 코호트 구축
연구회는 2019년도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를 수주하여 

전국 다기관이 참여하는 전향적 노인 만성콩팥병 코호트

와 후향적 노인 말기콩팥병 코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전

향적 코호트에서는 70세 이상 만성콩팥병 환자의 임상 경

과를 추적하며 현재까지 약 5년간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

며, 후향적 코호트에서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의 투석 시

작 후 6개월 이내 조기 사망 위험요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연구회 소식Section 03

홍유아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사진 1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 결과보고 세미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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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아



이들 코호트에서 파생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0여 

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NECA PRIDE 연구 수행
연구회는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사업

을 수주하여 잔여 신장기능이 있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

에서 주 2회와 주 3회 혈액투석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하는 전향적 다기관 연구인 PRIDE 연구를 수행하였습니

다. 현재 연구를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에서 점진적 혈액

투석의 안전성과 임상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환자별 특성

을 고려한 투석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회는 앞선 다기관 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 기반과 국

내외 임상 근거를 토대로, 대한신장학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고령 환자와 보호자, 의

료진이 신대체요법을 함께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2023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의 신대체요법 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에는 「2025 

근거 기반의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조절 진료지

침」을 발간하여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혈압 목표와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학술 및 교육 활동
연구회는 매년 12월 노인 콩팥병 관리, 심뇌혈관질환 위

험 관리, 노쇠와 영양, 투석 및 보존콩팥관리 등 실제 진료

에 필요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 연구 성과를 공

유하며 국내 노인신장학 분야의 학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및 비전
노인신장학연구회는 지금까지 구축한 코호트의 추적과 분

석을 이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다기관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진료 과정에

서 제기되는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가

겠습니다.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 방향을 모색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학술 활동

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노인신장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연구회 가입 및 참여 안내
노인신장학연구회는 노인 콩팥병의 진료와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구회 사무국(gsnephro@gmail.com)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콩팥병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함께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신장학연구회의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7 KSN NEWS

[사진 2] 2025년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연수강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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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홍보위원회 포부 및 소감

대한신장학회의 홍보를 또 한 번 맡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응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

다. 생각보다 홍보는 일도 많고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성

된 20명의 홍보위원회 위원들이 똘똘 뭉쳐 즐겁고도 보람

찬 2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민 이사

황원민 이사님과 같이 홍보이사를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 홍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형 이사

이번 임기에 새롭게 홍보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원민, 이동형 이사님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능력 있는 위

원님들과 이번 임기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콩팥병과 대

한신장학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박지현 간사

안녕하십니까? 계명의대 박우영입니다. 이번 홍보위원회

에서는 KSN NEWS 팀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요한 전 간사님께서 혼자서 멋진 KSN NEWS를 출판

하셨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KSN NEWS를 담당해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

원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홍보위원회에

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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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기에도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홍보위원회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

지난 임기에 이어 홍보위원회 보도자료 팀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기에도 신장질환과 학회의 중요한 현

안들이 언론을 통해 조명 받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

고, 전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수병원 이하은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이번에도 홍보위원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장학회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

고, 이를 회원과 환자, 나아가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은 위원

지난 임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선생님들과 함

께 학회의 다양한 이야기와 올바른 신장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출연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번 임기에는 

꼭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란 위원

2024-2026년 임기를 뜻 깊게 마치고, 새 임기에도 홍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회의 

다양한 활동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깝고 따뜻하게 

전달하며, 신뢰받는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이수아 위원
지난번에 이어 다시 홍보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

로 대한신장학회 회원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지 늘 고민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소

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

로도 회원들과 학회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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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해 새롭게 홍보위원을 맡게 된 경북의대 

정유경입니다. 2년 간 홍보위원 업무를 맡게 되어 영광으

로 생각하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위원

회 활동을 맡게 되어 긴장도 되고 부족할 수 있으나 경험 

많은 이사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신

장학회 활동을 알리고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에 합류

하게 된 권소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학

회와 환자를 연결하는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우수한 성과와 다양한 활

동, 그리고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홍보위원회 선생님들과 함께 새

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학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권소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박봉수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다양한 활동과 성

과, 그리고 콩팥 건강의 중요성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일하게 된 생명선의

원의 구상건입니다. 학회의 동정과 교육자료들을 열심히 

전해주시는 홍보위원회 이사님 이하 홍보위원님들의 활약

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아왔는데, 그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 

몹시 기대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진혁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홍보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팀 선생님들과 함께 학회의 주

요 성과와 정책 활동, 콩팥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혁 위원

이번에 홍보위원회 보도자료팀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

다. 신장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학회의 여러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하겠습니

다.

박세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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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새롭게 함께

하게 된 연세대학교 소아신장과 이금화입니다. 대한신장

학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시는 황원민/이동형 이사님, 

홍보위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아이들

의 콩팥을 지키는 소아신장 의사로서, 건강한 콩팥이 평생

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콩팥

질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화 위원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대내외적인 활

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호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회의 다양한 학술 활동

과 소식을 회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한신장학회

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홍보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보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넘

쳐나는 정보로 그 어느때보다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

점인 것 같습니다. 신장학회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많

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최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내 신장

이 콩팥콩팥’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어 더욱 널리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진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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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인사드리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연희입니다. 좋은 

분들과 뜻깊은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

니다. 어릴 때의 콩팥 건강은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의 건

강을 좌우합니다. 모두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 진료실 밖에서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의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42

주말엔 둘레길Section 03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단풍길 걷기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극한 무더위의 기록을 매일 새로 갈아치웠던

올여름에는 시원한 가을을 더욱 염원하게 된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모습과 함께 가을 정취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셀 수 없이 많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예쁜 단풍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로 

하남 당정뜰, 안양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에서 가을 분위기를 함께 즐겨본다.



43 KSN NEWS

당정뜰 메타세콰이어길은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나무고아

원으로 1999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으로 버려지게 되는 나

무들을 옮겨 심어서 만든 나무공원이다. 메타세콰이어는 

천천히 물들어서 늦은 시기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

는 나무로, 서울 근교 미사에 있는 당정뜰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대표적이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와 함께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의 사랑

을 받고 있다.

입구부터 하늘을 찌를 듯이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은 옮겨 

심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잘 자랐고, 

붉게 물든 자태가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준다. 아름다운 풍경을 이쪽저쪽에서 바라

보다가 멋지게 구도를 잡아서 몇 장의 사진을 남기고 천천

히 발걸음을 옮긴다. 연못으로 가는 안내판을 보고 따라가

니 연못 위에 만들어진 나무데크를 따라 둘러보는 코스다. 

황금빛 억새 위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예봉산의 모습

이 늠름하다. 연못을 따라 천천히 한 바퀴 돌다가 멀리 당

정뜰 메타세콰이어길을 바라보니 길게 늘어선 붉은 나무

들이 또 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다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사진에 담아본다.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도 

앞뒤로 방향을 돌려가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감

탄을 연발한다. 반대편에서는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아가

씨가 강아지의 리드에 따라 걸으며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 무언가를 들으며 운동 삼아 빠른 걸음으로 열

심히 걷는 사람이나 손을 꼭 잡고 아빠를 따라 걷는 아이

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곳으로 옮겨 심어지

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의 말을 중얼거린다. 

메타세콰이어길이 끝나고 체력단련장을 돌아 강변길을 따

라 걸으면서 강가를 보니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자태를 뽐

내며 휴식을 즐긴다. 길가 안내판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새

들의 모습과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50개가 넘는다니 믿

을 수 없다. 고니나 청둥오리처럼 아주 익숙한 이름에서부

터 댕기흰죽지처럼 처음 보는 새 이름까지 정말 다양하다. 

산책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강가의 백사장이 푸른 하늘과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으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 한강에

서 수영하고 백사장에서 뛰놀던 추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

럼 스쳐 지나간다.

조그만 동산을 오르니 전망대처럼 한강과 주변 산세가 풍

경화처럼 멋지게 그려진다. 벚나무 가로수들은 다음 봄에 

예쁜 꽃을 보러 다시 오라며 우리에게 속삭인다. 쉼터에서

는 가족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아름답게 물든 메타세콰이어길을 

옆에서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출발점이다. 둑방길로 

올라가서 걸었던 길을 여유롭게 조망하며 1시간, 5천 보

의 당정뜰 걷기를 마무리한다.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단풍과

한강 풍경이 어우러진 당정뜰 단풍길 

[사진 1] 하남 당정뜰 단풍길

[사진 2] 하남 당정뜰 강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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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수목원으

로 국내 식물뿐만 아니라 해외 식물 유전자원 등 다양한 

식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식물 교육 및 수목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연구기관이다. 귀중한 수목자원

들이 잘 보존된 곳으로 특히 가을에는 다양한 정원과 함께 

예쁜 단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풍철을 맞아 1개월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기에 맞

춰 아름다운 단풍길을 기대하며 9시 개방 시간 전에 도착

해서 정문이 열림과 함께 걷기에 도전한다. 올가을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날씨로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어져서 걱

정하며 왔는데 입구부터 붉은 단풍나무가 오는 손님을 반

겨준다. 후문까지 이어지는 중앙산책로를 따라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어우러져 

울긋불긋 단풍길을 만들어준다. 어디를 찍어도 아름다운 

가을 사진이 만들어지는 가을 풍경에 모두가 감탄을 연발

한다. 

개천을 건너 만나는 산책로의 단풍이 오늘 단풍길의 절정 

코스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여러 컷의 작품 사진을 추억

으로 남기고 길을 이어간다.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같이 온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느라 정

신없다. 아주 정겨워 보이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찍어드리

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워하신다. 붉게 물든 단풍 터널을 

지나 후문에 도착하니 문밖에 산책로가 또 다른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로 눈길을 끈다.

반환점을 찍고 다시 수목원으로 들어와서 대잔디광장으로 

향하니 커다란 철쭉나무 가족이 반겨준다. 넓은 잔디광장 

의자에 행복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며 앉아 있는 연인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다. 

온실을 지나 진달래길을 따라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가는

데 반대편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진달래길 끝자락에 예쁜 단풍나무

는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선물을 선

사한다.

다리를 건너 단풍나무길로 들어서니 잘 익은 탱자나무가

길을 안내하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나도 

모르게 깊어지는 가을의 향기에 흠뻑 심취한다. 단풍나무 

터널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춰서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

어, 2주 전 방문했을 때의 초록 숲길이 믿기지 않는다. 단

풍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남기고 단풍나무길을 따라 

걸으니, 중앙산책로로 이어지고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

긴다.

아까 지났던 길이지만 햇살의 조명으로 반대쪽에서 바라

보는 곱게 물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의 모습이 새롭게 다

가온다. 숙근초원에 가서 가을의 상징인 예쁜 국화들을 천

천히 감상하면서 낙엽을 밟으며 마지막 가을을 즐긴다. 산

책로를 따라 정문으로 나와 100분, 9천 보의 안양수목원

길 가을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포항물회로 

이른 점심과 함께 오늘 코스를 되돌아보며 단풍길 걷기를 

마무리한다.

천년 신라의 숨결이 스며있는 경주 동남산 자락에 자리한 

경북천년숲정원은 산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산림환경연

구원이다. 숲공원으로 조성되어 2023년부터 시민에게 개

[사진 3] 안양수목원 산책로 단풍길

푸른 하늘 아래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을 즐기며 걷는 안양수목원길 

곱게 물든 가을 단풍과 아름다운 정원이

이어지는 경북천년숲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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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국가정원으로 국내에서는 5번째이고 경상북도에서

는 1호다. 세부 구역별로 다양한 꽃과 나무, 특징적인 조

형물로 꾸며져 있고 계절마다 색다른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가을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예쁜 단풍으

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을의 인기를 고려하여 입장 시간인 10시 전에 미리 도

착했는데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하다. 입구를 지나 개천을 

건너는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콰이

어들이 오는 손님들을 반가이 맞아준다. 다리 밑으로 개천

을 가로질러서 놓아진 외나무다리에 서면 맑은 실개천의 

수면에 본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친다고 하여 이름 붙여

진 거울숲이다. 이 외나무다리는 이곳의 상징이자 유명한 

포토존으로 이미 대기 줄이 끝이 없다.

다음 순서 대기자가 외나무다리에 올라오는 사이에 다리 

위에서 거울숲 전체 풍광을 사진에 담아본다. 찍힌 사진을 

확인하니 왜 그렇게 길게 기다려서 인생샷을 찍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다리를 건너 천년기념물원까지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콰이어들이 

곱게 물들어 멋진 풍광을 선사한다. 나무 사이로 엄마와 

손을 꼭 잡고 만세를 부르며 걸어오는 아기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우측 꽃보라정원으로 천천히 들어서니 벌써 겨울을 준비

하며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쓸쓸히 늘어서 있다. 

서라벌광장으로 이어가니 확 트인 광장과 함께 주변을 둘

러싼 메타세콰이어들이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 멋진 풍

경화가 완성된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겨울정원을 둘러보고 버들못정원으

로 발걸음을 옮기니 수면 위에 비친 버드나무가 모델이 되

어 사진작가들을 기다린다. 

구름 폭포가 있는 왕의정원에는 비록 흐르는 물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상상 속의 폭포를 그려본다. 천년미소원에서

는 신라의 천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들이 방문객들

을 반겨 맞아준다. 거울숲 다리 밑 개천가를 따라 반대편 

끝 징검다리로 가서 실개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

고 숲그늘정원으로 들어서니 은행나무들이 오라고 손짓한

다. 떨어진 노란 낙엽을 주워서 날리며 작품 사진을 만드

는 젊은 연인의 행복한 모습이 사랑스럽다.

정문 밖 미리내정원을 둘러보고 도로를 건너 산림연구원

으로 들어서니 아주 한산한 느낌이다. 연구원 입구에서 숲

해설사 한 분이 열매와 꽃을 모아놓은 표본을 가리키며 재

미난 강의를 이어간다. 좌측에 있는 드리숲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돌아보고, 반대편 아름숲으로 가니 붉은 메타세콰

이어숲과 노란 은행나무가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

공한다. 아름숲 산책로를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90분, 6

천 보의 행복한 숲정원 여행을 마무리한다. 

[사진 4] 경북천년숲정원 거울숲

당정뜰 제방도로에 만든 모랫길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도 있고, 강변을 걷는 위례사랑길이나 

위례강변길, 산길을 걷는 위례둘레길이나 위례역사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안양수목원의 입장

을 위한 사전예약이나 산림치유, 목공, 숲해설 프로그램은 서울대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필요하다. 경북천년숲정원을 둘러보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궁과 월지, 선덕여왕릉과 월정교를 

방문해 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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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건강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SK케미칼
SK케미칼은 1969년 창립 이래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

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션 아래 대한민국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국내 최초 신

약 발매부터 천연물 신약, 개량신약에 이르기까지 차별화

된 연구개발(R&D)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질병의 예방부

터 진단, 치료에 이르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경영의 선두주자 
SK케미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Green Chemicals’와 ‘Life Science’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

며, 탄소 중립(Net Zero) 달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취약계

층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

다.

SK, Save the Kidneys – 신장 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 
SK케미칼은 신장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동반되는 다양

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

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신뢰하고 선

택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사용 후탄(Futhan®)] 주사용 후탄(성분명: Nafamostat 

mesilate)은 혈액투석을 비롯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행 시 회로 내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소 

항응고제입니다. 후탄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전신적인 항

응고 효과가 빠르게 소실되므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

다. 특히, 최근 대한신장학회 중환자신장학연구회에서 발

표한 “2025 지속신대체요법 근거기반 진료지침”에서는 

Heparin-free와 비교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

면서도 CKRT 필터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페브릭정(Feburic®)] 페브릭정(성분명: Febuxostat)은 

잔틴산화효소(Xanthine Oxid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

여 혈중 요산 수치에 신속하게 작용하는 요산생성억제제

입니다. 통풍 환자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에 허가되어 있

주후원사 소개Section 03

조준수
SK케미칼 
마케팅기획3팀 PM 

신장 질환 치료의 든든한 동반자, SK케미칼

[사진 1] SK케미칼 본사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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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SK케미칼은 대한신장학회의 오랜 주후원사로서 학회의 

발전과 신장 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진정성 있게 동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최신 의

학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

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하고,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성장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으며, 별도의 급여 제한 없이 허가사항에 따라 1차 치료제

로 급여 인정됩니다. 특히 페브릭정은 한국인에서 보유율

이 약 12.2%로 알려진 HLA-B*5801 유전형 검사 결과 양

성인 환자에게 알로푸리놀의 대체 치료 옵션으로 권고되

는 대체 약제입니다.

[인벨라정(Invela®)] 인벨라정(성분명: Sevelamer 

carbonate)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조절하는 

비칼슘계 인결합제입니다. 인벨라정은 3상 임상을 거쳐 

허가된 제품이며, Lipid Profile 개선, Uric acid 감소와 

같은 다면발현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EMA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OECD 국가 3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

다.

[젬플라주(Zemplar®)] 젬플라주(성분명: Paricalcitol)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SHPT)의 예방 및 치료에 사

용되는 활성형 비타민 D 유도체이며, 안전한 바이알 제형

의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젬플라주는 Calcitriol 대비 낮

은 장내 칼슘 흡수를 나타내고, 부갑상선호르몬(PTH)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레밋치 구강붕해정(Remitch®)] 레밋치 구강붕해정(성분

명: Nalfurafine hydrochloride)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

지 않는 혈액투석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을 개선하는 희

귀의약품이며, 가려움을 억제하는 카파(κ) 오피오이드 수

용체에 작용하여 가려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

니다.

[코스카 시리즈(Cosca®)] 코스카(성분명: Losartan)는 혈

압 강하 효과와 더불어 신장 보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저용량인 코스카 25 mg을 포함한 다양한 용량의 라

인업을 갖추고 있어,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

된 처방이 가능합니다.

[프로맥정(Promac®)] 프로맥정(성분명: Polaprezinc)은 

인체 필수 미량원소인 아연(Zinc)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위점막 보호 및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방어인자 증

강제입니다.

[뉴도탑 패치(Newdotop®)] 뉴도탑(성분명: Lidocaine)

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 완화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

다. 뉴도탑 패치는 통증 부위에 직접 부착하여 전신 부작

용 우려를 줄이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가 가능합

[사진 2] 대한신장학회 임원진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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